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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14) 수증기량과 기상요소별과의 관계

김대원 ․ 김현철 ․ 이부용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기온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중의 하나인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로, 잠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여 열순환 및 대기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증기는 구름, 안개, 스모그 등을 구성

하며, 시정을 악화시키거나 열스트레스를 높일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지구적규모에서 수증기량은 증가하고 

상대습도는 약간 감소하거나 변화경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규모로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포화수증기압이 높아져 상대습도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
공간에 따라 습도의 변화 및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습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온과 수

분공급량(WMO, 2008)이며, 수분공급량의 변화는 강수량, 증발량, 수중으로 유입되는 수증기량의 변화 등으

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5(1980~2015년)년간의 기상청 국가기후테이터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도

시를 대상으로 하여 수증기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구축한 각 지역별 기후 자료를 통해 지역별 기온 변화 특

성과 수증기량을 산출하여, 수증기량과 각각의 기상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수증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테이터센터(http://sts.kma.go.kr/)에서 제공하는 관측자료 1980 

~ 2015년(36년)간 자료중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평균지면온도, 강수량, 평균풍속, 최대풍속, 최다풍

향, 평균수증기압, 평균습도, 평균전운량, 일사합, 일조합 대한 년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제공되

지 않는 포화수증기량과, 수증기량은 기압, 기온, 상대습도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상지역은 경기권 3개지

역(서울, 인천, 수원), 강원권 3개지역(강릉, 춘천, 원주), 충청권 3개지역(서산, 청주, 추풍령), 전라권 3개지역

(전주, 목포, 광주), 경상권 3개지역(부산, 대구, 포항), 특별자치도(제주도) 총 16개 지역 자료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증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7개요소(평균기온, 일최고기온, 평균지면온도, 강수량, 평

균수증기압, 평균습도, 포화수증기량)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16개지역 수증기량과의 상관도는 평균기온(평균 

r= 0.423), 최고기온(평균 r= 0.323), 지면온도(평균 r= 0.285), 수증기압(평균 r= 0.892), 습도(평균 r= 0.71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으며, 수분을 공급하는 강수량(평균 r= 0.108)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월별, 계절별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증기량과 요소별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평균기

온은 (r= -0.026 ~ r= 0.640), 평균지면온도(r= 0.005 ~ r= 0.601), 일최고기온(r= -0.221 ~ r= 0.546), 평균수증

기압(r= 0.840 ~ r= 0.964), 평균습도(r= 0.606 ~ r= 0.869)나타 내었다.

16개 지역 수증기량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1980~2015년 평균(7.7 g/m3) 16개 지역 수증기량의 분포는 

위도가 낮은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가 높으며(7.4 ~ 9.4 g/m3), 위도가 높은 충청권, 경기권, 강원권 지역은 

작아(7.0 ~ 7.9 g/m3)지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수증기량의 영향은 권역별 기온과 해안의 영향을 받는다. 

평균기온(13℃)보다 높고 해안에 위치한 6개지역(강릉, 서산, 목포, 부산, 포항, 제주도)중  평균기온이 높고 

해안지역에 위치한 제주도의 평균수증기량이 9.4 g/㎥으로 가장 많다. 16개지역 36년간 평균수증기량은 7.7 

g/m3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 (9.4 g/㎥)와 가장적은 지역 서울, 강릉(7.0 g/㎥)과의 차이는 2.4 g/㎥으

로 나타났다. 권역별 분포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증기량은 저위도에서 높고, 고위도에서 낮게 나타

났다.




